
제일모직, 첨단소재 전문기업 도약
케미칼 부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전자소재는 신규 수요처 공략

제일모직이 첨단소재 전문기업으로 제2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황백 제일모직 사장은 “창조형 사업구조를 정착시켜 패션, 케미칼, 전자소재 등 10년 단위의 기업변신을 거

듭해온 제일모직의 차세대 성장을 실현하자”면서 2010년 경영방침으로 차세대 성장과 창조가치 실현을 제시했

다.

또 3대 실천과제로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대비 ▲사업부문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세

대 신 수종사업 육성을 내놓았다.

황백 사장은 차세대 성장 조건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리스크 관리를 꼽고,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 동시에 환율, 유가, 금리 등 3고 현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이어 업무방식과 조직 문화 등 제일모직의 모든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케미칼 부문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소재 부문은 글로벌 신규 고객

확보에 주력하며, 패션부문은 중국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 신 수종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차세대 유망사업에서 제일모

직의 첨단소재가 핵심 역할을 하도록 신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백 사장은 “첨단소재와 감성의 크리에이터”라는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소통과 자발적인 동

기 부여가 중요하다면서 “기업변신의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의 패러다임을 제일모직이 주도하

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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